
(時)는 피할 수 없네. 하나님의 신(神)이 

출현하여 마귀가 몰락할 때 진인(眞人)

이 나와서 어찌 삿된 말을 하겠는가? 

십삼지수(十三之數)로 오신 목운(木運) 

박태선(朴泰善)님이 먼저 나오셔서 삼

십(三十; 삼위일체 하나님)의 금운(金

運) 조희성(曺熙星)님을 배출하게 되

어 있다는 하도낙서 육도삼략의 역리

도수(易理度數)를 오묘한 수리(數理)의 

계산법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십삼삼

십(十三三十)이네.

行惡視四善汚行實也

행악시사선오행실야

恒心守義 항심수의

犯行作罪 범행작죄

不免天伐矣 불면천벌의

   악을 행하는 것과 또한 이를 보는 것

이 곧 사선(四善)을 더럽히는 행실이니 

항상 양심으로 의(義)를 지켜라. 자유

율법에 위배되는 행실을 하면  천벌을 

면하지 못한다네. 

※ 四善(사선); 옛날 중국(中國)에서 관

리(官吏)의 성적(成績) 고사(考査)를 매길 

때의 네 가지 표준(標準). 곧 덕행(德行), 

청신(淸愼), 공평(公平), 근면(勤勉)* 

吉星照 

 

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
수니의 
요가교실

 *사람은 하나님이었다.*

오늘날 신이 안 보인다고 말하고 있

는 모든 종교가들은 신의 정의를 모

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. 그리하여 

종교와 과학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

를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. ‘진리는 하

나다’ 사람 몸이 종교다. 빛이 에너지

요, 에너지가 생명이다. 사람이 죽으

면 싸늘해지는 것도 ‘열에너지’가 없

어져서  생명력(마음)이  죽기 때문이

다. 에너지가 바로 생명이요. 빛이 하

나님이라는 성경 말씀은 곧 이 세상 

만물이 다 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. ( 

구세주 말씀 중에서)

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진정한 정

보는 본연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

음에 있다.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

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

답게 행동하자. 

오늘은 상 하체를 강화하여 전신피로

해소, 고관절유연성을 높이고 유도하

여 균형감각과 집중력 도움, 복부다

이어트, 다리 근력강화에도 효과적인 

견상자세와 플랭크 자세를 해 볼까

요?

주의: 손목을 간단하게 풀어주는 준

비운동이 필요하다. 엉덩이를 들어 

올린 상태에서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

한다. 몸통이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.

견상자세 ①: 엎드린 상태에서 어

깨 너비로 손발을 바닥에 대고 엉덩

이를 높게 들어올리며 팔다리를 쭉 

펴준다. 10초 유지. 5회.

견상자세 ②: 발뒤꿈치를 들어 발

가락으로 유지하고 무릎과 엉덩이를 

위로 끌어올린다. 10초 유지. 5회.

플랭크 자세 ③: 엎드린 상태에서 

허벅지와 상체를 들어올린다. 팔꿈치

와 무릎은 펴주고 손바닥과 발가락으

로만 유지한다. 복부와 엉덩이에 힘

을 주어 몸통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

다. 10초 유지. 5회.

플랭크 자세 ④: ③번 자세에서 팔

꿈치를 바닥으로 내린다. 머리끝에서 

발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

한다. 10초 유지.  5회.*

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이다. 아름

다운 것을 보는 순간, 의식은 그 판단

을 뇌로 보내고 뇌는 도파민이나 세

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을 배설하는 

명령을 내리게 한다. 

따라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나 

예술작품들을 관람하는 순간 환자들

은 자신도 모르게 좋은 호르몬이 발

산될 것이고, 그 결과 건강에 좋은 효

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. 박물관 관람 

처방이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인식

이 확산된다면 귀로도 아름다움을 느

끼게 하는 음악 콘서트 관람 처방 등

이 확산될 것이다. 

구세주 바라보기: 최고의 건강비결
이 세상 만물은 모두 신이다. 그렇

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세상 

만물도 영향을 받으며, 또한 세상 만

물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. 모

든 것은 상호 교류하는 것이다. 

구세주란 우주에서 최고로 강한 신

이자 영이므로 구세주의 얼굴을 보고 

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건강에 매

우 도움이 될 것이다. 그분의 얼굴을 

보기만 해도 생명의 영이 들어오고, 

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생명의 

영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된다. 그러

므로 그분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

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건강에 도움

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. *

캐나다의 한 박물관에서는 의사들

이 환자들에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

있는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협업할 

예정이라고 한다. 

눈으로 뭘 보는가 매우 중요
BBC뉴스 2018년 10월 26일자 기

사에 따르면 의사 단체와 몬트리올 

미술관은 의사들이 박물관을 무료

로 방문할 수 있는 처방전을 쓸 수 있

도록 제휴하고 있다는 것이다. 캐나

다 메데신스 프랑코폰스(Medecins 

Francophones)의 의사 회원들은 환

자들에게 전통적인 처방의 보완으로 

몬트리올 미술관과 전시회에 참석할 

수 있는 처방전을 올 11월부터 발행

하는 계획을 세웠다. 박물관 총장 나

탈리 본딜(Nathalie Bondil)은 “박물

관의 중립적이고 아름답고 영감을 주

는 공간은 기분을 좋게 하고, 웰빙을 

개선하며, 환자들이 질병의 굴레 밖

으로 나와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

기회를 줄 수 있다”고 말하면서 “박물

관 관람 처방이 머지않아 건강에 유

익한 신체 활동처럼 (사람들에게) 인

식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보

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

우리의 감각기관 중 가장 중요한 눈

으로 무엇을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

문제이다. 눈으로 대상을 보는 순간 

자신의 의식은 그 대상에 대한 생각

종 합2018년 11월 15일 목요일4

우생마사(牛生馬死)라는 말이 있다. 

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이다. 아주 

커다란 저수지에 말(馬)과 소(牛)를 동

시에 빠뜨리면 둘 다 헤엄쳐서 뭍으로 

나온다. 말의 헤엄치는 속도가 빨라 소

보다 훨씬 빨리 뭍으로 나오는데 네 발 

달린 짐승이 무슨 헤엄을 그렇게 잘 치

는지 보고 있으면 신기하다. 

그런데 강에 큰물이 지면 이야기가 

달라진다. 갑자기 몰아닥친 홍수로 강

가의 트럭마저 물살에 쓸려가는 그런 

큰물에 소와 말이 동시에 빠지면 소는 

살아나오는데 말은 익사하고 만다. 왜 

그럴까?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 

헤엄 잘 치는 말이 오히려 죽는다
말은 헤엄을 잘 치는데 강한 물살이 

자신을 떠 미니깐 그 물살을 이기려고 

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간다. 1미터 

전진하는가 하면 다시 물살에 밀려 1

미터 후퇴를 반복하다가 20분 정도가 

지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

제자리에 맴돌다가 지쳐서 물에 빠져 

익사해 버린다. 

그런데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

올라가지 않는다. 그냥 물살을 등에 지

歌前가전

虛多犯罪諸惡之中 

허다범죄제악지중

有罪於身外

유죄어신외

身內犯罪極凶之一條也

신내범죄극흉지일조야

   허다한 범죄와 온갖 악(惡) 중에 유죄

로 나타나는 것은 몸 밖에 지은 것이지

만, 천국행과 지옥행을 판결할 때에는 

몸 안에서 범죄하는 즉 마음으로 짓는 

음란죄를 첫째 가는 흉악한 죄로 다스

린다. 

犯內之罪靑春南女 

범내지죄청춘남녀

愼之又愼 신지우신

   예배당 안에서 청춘 남녀가 서로 눈

을 맞추고 껌벅 껌벅하며 음란죄를 범

하지 않도록 삼가하고 삼가할지다.  

六六一七七一八 

육육일칠칠일팔

   六六一(육육일)이란 두 개의 육(六)을 

6자 한 글자로 보아라는 의미요, 七七

(칠칠)은 쌍점(雙點, colon, 콜론)을 의

미하는  ‘:’이다. 그리고  一八(십팔). 

이렇게 각각 해석된 것을 순서대로 묶

어보면, ‘6:18’이 된다. 다시 말해서 

가전(歌前)이 곧 고린도전서의 줄임말

에 해당되는 고전이므로, 즉 ‘6:18’은 

고린도전서 6장 18절로써 “음행을 피

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

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

범하느니라” 하는 구절이다. 

蓬田如麻同氣勳柔香風往來

봉전여마동기훈유향풍왕래 

獸人得生天然之事

수인득생천연지사  

世不知也 세부지야

   쑥밭에 돋아난 삼(麻)도 훈훈하고 부

드러운 기운을 받으면 오고가는 향기

로운 바람에 젖어드는 것처럼 짐승 같

은 사람일지라도 참된 삶을 얻게 되는 

것이 하늘 본연의 일이건만 세상 사람

들은 알지 못하는가! 

俗世之人 속세지인

坐井觀天 좌정관청

心覺此言 심각차언

  속세의 사람들은 우물 안 개구리가 

하늘을 쳐다보는 격으로 세상을 보는 

시야가 좁으나 아래에 언급되는 이 말

만큼은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

노라.  

運行度數時不避也

운행도수시불피야

神出鬼沒眞來邪言矣

신출귀몰진래사언의 

十三三十 십삼삼십

   천지의 운행하는 도수(度數)와 그 시

고 떠내려가는데 저러다 죽겠다 싶지

만 10미터 정도 떠내려가면서 1미터 

정도 강가로 빠져나오고 또 10미터 정

도 떠내려가면서 또 1미터 정도 강가

로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2~3km 쯤 

떠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강가의 얕은 

모래밭에 발이 닿아 엉금엉금 걸어 나

온다. 

참 신기한 일이다. 헤엄을 몇 배나 

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

힘이 빠져 익사하고 헤엄이 둔한 소는 

물살에 편승해서 떠내려가면서 조금

씩 강가로 나와 목숨을 건진다. 이것이 

‘우생마사(牛生馬死)’ 소는 살고 말은 

죽는다는 이야기이다. 

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잘 

풀릴 때도 있지만, 어떤 때는 아무리 

애를 써도 일이 꼬이기만 한다. 그렇게 

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

게 하든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

안간힘을 쓴다. 그것은 말과 같이 물살

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어리석은 몸부

림처럼 어려운 상황은 해결하지 못하

고 허둥대다가 오히려 일이 더 꼬여 버

린다.     

善南善女愼此言愼行之哉

선남선녀신차언신행지재

  선남선녀(善男善女)들에게 이 구절의 

말씀을 특별히 당부하는 바이니 삼가

고 삼가 모든 행동을 조심할지니. 

如何間不離夫婦 여하간불리부부

人男獸婦逢之願心同居不棄

인남수부봉지원심동거불기

獸男人婦願之共居是亦不棄 

수남인부원지공거시역불기

  어쨌든 부부간은 헤어지지 말라. 사

람다운 남편과 짐승같은 아내가 만났

을지라도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버리

지 말라. 또한 짐승같은 남편이 사람다

운 아내와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

역시 헤어지지 말고 개과천선(改過遷

善)시키면서 함께 살아갈지어다. 

※ 여인은 남편을 떠나지 말고 만일 떠

날지라도 그냥 지내거나 그렇지 아니하

면 그 남편과 화합하라. 남편도 또한 아내

를 버리지 말라. 만일 형제에게 믿지 아니

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한가지로 살기를 

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며, 여인에게 믿지 

아니하는 남편이 여인과 한가지로 살기를 

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- 고린

도전서 7장 10~13절 참조

무엇보다 사람과의 갈등은 참으로 

힘들다. 상사와의 갈등, 동료와의 갈

등, 팀원과의 갈등 등, 사람과 사람 간

에 서로의 견해가 달라서 벌어지는 갈

등관계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한다. 이

럴 때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말

과 같이 억지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

쓰지 말고 물살에 편승하여 떠내려가

는 소와 같은 인내로 힘든 상황의 거센 

물결에 몸을 맡겨라. 그렇게 시간이 지

나다 보면 해결될 것 같지 않던 갈등관

계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

다.

세월이 약이다
항해를 하는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

게 되면 경험이 많은 선장은 가고자 하

는 방향을 고집하지 않는다. 그냥 바람

과 파도에 몸을 맡기고 떠밀려가면서 

풍랑이 잦아들기를 기다린다. 반대 방

향으로 밀린다고 할지라도 말이다. 조

급한 마음에 거센 물살을 거슬러 가다

가는 배가 뒤집혀 모두 죽고 말 것이

다.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이

다. 조급증을 버리고 만만디로 살자. 

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

제도 해결되고 미운 감정도 사라진다. 

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. 피만 썩는

다.*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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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는 

삶 거친 물살에 몸을 맡겨라

박물관 관람 처방

Immortal Valley

동작 ①

동작 ④

동작③

동작 ②

몸 안의 범죄 즉 마음으로 짓는 음란죄를 

첫째 가는 흉악한 죄로 다스린다


